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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1월 28일(월),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대상자 64명 모두에게 지급했다. 최장복 조직실장은 이날 용인구 소재 ‘굿모닝 요양병원’을 찾아 강남고객본부 소속 이의용 조합원의 모친에게 김해관 위원장을 대리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최장복 조직실장은 “고통스러운 투석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심려를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면서도 “속히 쾌차하시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장기입원 환자 및 중증 질환자를 둔 조합원을 돕기 위해 상근 조합간부들이 모금한 이번 캠페인은 각 지방본부의 배정인원 대비 1.5배수를 추천받아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불의의 재해 또는 질환발병 등 예상보다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 심의에 애를 먹었으나 중증질환의 정도, 위로금 기 수혜자 중복불가 등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 총 64명을 선정하게 되었다. �  �  위원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조합원 위해 �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 노조간부의 숙명”


김해관 위원장은 전달식에 앞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에게 “처음 모금제의를 했을 때만해도, 상집 간부님들께서 혹시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다”고 소회한 뒤 “크다면 큰 금액을 아무런 조건없이 기부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또 최초 제의자로서 고맙고 기쁜 마음이 한량 없다”고 감사를 표했다. ��위원장은 이어 “일부의 왜곡된 시선조차 짊어지고 가는 것이 조합간부의 숙명”이라며 “순수한 의도가 폄훼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돕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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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나눔 프로젝트’ 성금 전달식 


노동조합, 전국 총 64명의 조합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